
삼성전자, 잇단 사고로 긴장 고조
FT, 건강 위험에 인근 부동산 시세에도 영향 … 국내외 감시 엄중

잇단 불산(불화수소산: Hydrogen Fluoride) 누출사고로 삼성전자 사업장의 건강상 위험에 대한 우려가 고조

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6월18일 보도했다.

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,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은 인근 식당 등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

으나 최근 불산 누출사고가 잇따르면서 직원

들의 건강상 위험 뿐만 아니라 인근 부동산

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.

화성사업장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

이모(58)씨는 “삼성이 생계에 큰 도움을 주지

만 다른 한편으로는 건강상 위협이 될 수도

있다고 여긴다”고 말했다.

최근 삼성은 세계 최대기업 중 하나로 성장

하면서 국내외에서 시민단체와 정부 당국의

엄중한 감시를 받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

보도했다.

유럽에서는 중국공장의 불법행위 의혹으로 불공정 경쟁 감독당국의 타깃이 됐으며 몇몇 주주들로부터는 노

동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관련해 경고를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.

국내에서도 국가 경제를 지배하는 재벌에 대한 대중적 불신이 커지면서 국가적으로 자긍심을 느낄 만한 삼

성의 성취와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분석했다.

여기에 2013년 2월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재벌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는 이른바 <경제 민주화>를 핵심

정책으로 내걸면서 재벌 오너의 비리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도 엄격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.

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“삼성이 여전히 국회의원들에 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지만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

으며 한국 사회는 갈수록 민주화되고 있다”고 말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보도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

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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